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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‘3兆 적자’ 현대중에 STX 맡으라는 정부”

제하 기사 (‘15. 10. 7, 한국경제신문 가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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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보도내용(요지)

□ 산업부가 현대중공업에 채권단 자율협약 중인 STX 조선해양을

맡아 위탁경영 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.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선산업 구조조정 방안과 관련하여 다양한

가능성을 타진한 바 있으나, 기사와 같은 요구 또는 권고를

하지 않았으며 향후에도 고려하지 않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.

끝.

※ 자료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단희수 (044-203-4330)

사무관 김등용 (044-203-4332)


